
 

김경수 도지사 “애국과 호국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

- 6월 6일(목)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보훈단체장 등 도민 

1,000여 명 참석, 엄숙하게 거행

- 김지사,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 강화도 약속

경상남도가 6일(목) 오전 10시, 창원시 의창구 창원충혼탑에서 호국영령의 명복

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김지수 도의회 의장, 박완수·여영국 국회의

원, 창원지역 도의원,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그리고 보훈가족과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전국적으로 동시에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념식에 앞서 김경수 도지사는 충혼탑 방명록에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

생과 헌신, 정의로운 경남과 평화의 한반도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김 지사는 충혼탑에 헌화·분향한 뒤 추념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과 경

남의 역사는 나라를 위해 의로운 삶을 사셨던 한분 한분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더 풍요롭고 더 따뜻하게, 그리고 지속가능

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애국과 호국은 대한민국을 지탱하

는 힘이다. 상식과 원칙, 정의와 공평, 상생과 평화는 애국과 호국의 또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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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어느 한 개인이나 정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

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다.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남녀노소,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더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

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

충일 추념식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치행정과 정지환 

주무관(055-211-36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